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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새로운 세계 

 

코로나 팬데믹은 어쩌면 영구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았습니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이 재개되기는 

하겠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립을 

통해 습득된 효율성을 생각하면 출장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4-5년은 기다려야 할 

공산이 큽니다. 해외 여행이 향후 수년 간 여행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공급 다변화와 시장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팬데믹 이전, 

중국에 제조 생산을 상당부분 의존하던 전 세계는 중국의 폐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기업

들이 다각화의 필요성은 주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제공하는 효율성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팬데믹은 기업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급원을 모색하고 고객을 다각화하기 위해 더 높은 비용

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본 발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삶의 방식과 기업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펴봅니다.  


